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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터닉스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둘로 갈라진 민심

등록 2026.02.13 16:49:21  |  수정 2026.02.13 18:54:24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SK이터닉스(주)가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인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찬반으

로 나눠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찬성·반대 측 주민이 내건 현수막. 2026. 02.13. sjw@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대기업이 민심을 외면한 채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찬반 두 갈래로 나눠 무분별한 고발

로 이어지면서 시골 마을의 민심마저 흉흉하다.

SK이터닉스는 2016년 죽장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 전기 위원회의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반대로 포항시가 사업을

반려했다.

이 회사는 그간 허가 기간을 연장해 최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북구 죽장면 가사리 인근 산림 7만9606㎡에 풍력

발전기 11호기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민 피해를 고려해 죽장면 이장협의회·개발자문·죽장 풍력반대대책위원회가 나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전달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찬반으로 대립하면서 이장 선출 문제와 각종 위반 건축물,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팽팽한 찬반 대립으로 이 마을은 2년간 이장을 선출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연말 시가 이장을 위촉했다.

특히 이장이 주민들과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자 찬성 측 주민들이 위반 건축물과 농업직불급 부정수급 등을 고발한 것.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죽장면 가사리 주민과 죽장면 풍력반대대책위·포

항시 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SK이터닉스의 죽장  풍력발전 사업 찬성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고발로 농

촌 공동체가 사라졌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3. sjw@newsis.com

이에 따라 13일 죽장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가사리 주민과 죽장면풍력반대대책위·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SK이터닉스의 죽장 풍력발전 사업 찬성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고발로 농촌 공동체가 사라졌다"며

"찬성 측 주민들이 각종 고발로 반대 측 주민들을 압박해 찬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림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주민 갈등을 극대화하는 재생에

너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터닉스뿐만 아니라 SK그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형평성과 정당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기업의 ESG와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 파괴를 외면하고 묵인하는 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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